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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지 않았다. 분명 대해 스님은 법문을 하고 있

는데 들리지 않았다. 뚫린 귀로 들을 수 없고, 멀쩡히

있는 두 눈에 제대로 보이는 것이 없는 곳, 그곳에 나

는 자리하고 있었다. 졸지에 귀머거리, 당달봉사가

돼 멍하니 앉아 있는‘나’를 향해 스님은 단호하게

취재거절의의사를거듭밝혔다. 

“눈도 안 열리고 귀도 안 뚫렸는데 무엇을 듣고 무

엇을전하겠다고.”

스님의 취재 거절, 그것은 처음 전화를 드려 찾아

뵙겠다고 했을 때부터 예상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스님을 뵙고 나니 스님의 거절보다 더욱 난감

한 것은 스님은 이미 법문을 해 마쳤는데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나’였다. 향곡 스님의 법문을 인용하며

법문이 이어졌는데 공기를 울리는 음성으로만 들릴

뿐뜻이전해지지않았다. 

“깨달음의 세계는 말로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

(佛)이라하더라도만리나멀어졌다는말입니다. 옛날

스님들은 부처라는 말만 들어도 귀를 닦았다고 했어

요. 설사입을열어설한다해도깨달음의세계와는천

리만리요, 나도너도구할수없다했습니다.”

“신문에 내려고 하지 말고 다만 이 자리에서 발심

하여 공부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스님은‘왜 나를

신문에 내려고 하느냐’는 아주 기본적인 물음으로

내말문을막았다.  

“놓아버려라 하는 법문을 자주 듣지요? 무엇을 놓

아 버리라는 말인지 알아야 합니다. 흑씨 범지가 부

처님께 법문을 청하기 위해 양손에 꽃을 들고 부처

님께 올리려고 하자, 부처님께서는‘놓아버려라’하

셨죠. 오른손에 든 꽃을 놓고 또 왼손의 꽃마저 놓아

도 부처님의‘놓아라’는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러자 범지는“더 이상 놓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더

놓으라고 하십니까”라고 부처님께 여쭙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무엇을놓아버리라고한것일까요? 바

로 밖으로 6진(�塵)과 안으로 6근(�根), 중간의 6식

(六識)을 한꺼번에 놓아버리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별안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들 하루아

침에 참선을 한다고 선방에 무작정 앉아 있기도 하

지만 그렇게 한다고 망념과 번뇌가 놓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마음이 고요해져야 합니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노력이 연마돼 있어야 공부에 힘

을얻을수가있어요.”

스님은 어린 시절 형님인 관묵 스님의 권유로‘신

묘장구대다라니’를 수 십 만 번 외웠다. 속가에 잠시

들린관묵스님은중학생이던스님에게‘신묘장구대

다라니’십만독을하면날아가는비행기를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다. 관묵 스님의 말을 믿고 낮이고 밤이

고 앉으나 누우나 다라니를 외우기 시작했다. 처음

엔 입에 익지 않아 발음도 잘 안되고 한번 읽은데 한

시간이 걸리던 것이, 나중에는 한숨에 일독을 하게

될 정도가 됐다. 스님은 출가 후 화두를 들기 시작했

을 때 큰 장애 없이 공부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

라니독송의힘때문이라고말했다. 

“이른 아침 일어나 금강경 독송을 하거나 나름의

공부를 매일 규칙적으로 하세요. 꾸준하게 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업장을 소멸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공부가 저절로 힘을 받습니다. 별의 별 생각이 다 일

어나는데 몸만 앉혀 놓았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닙

니다. 입과 몸과 마음이 같이 가야 참다운 공부입니

다. 번뇌망상이 끊어지기 시작하면 잠시 잠깐에 서

너 시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밤 12시에 앉으면 숨 몇

번 쉰 것 같은데 새벽 3~4시가 되고 그리고 다시 아

침이 되곤 합니다. 그렇게 자꾸 지속이 되면 삼매가

무르익고 나중엔 행주좌와 어묵동정에 화두가 여일

하면서동중일여, 오매일여, 무심삼매가 되어깨달음

에이를수가있어요.”

평생을 선방이나 토굴에서 정진해온 스님은 장좌

불와를 하는 스님으로 알려져 있다. 스님은 장좌불

와를 한다고 내세우지 않지만 스님과 한철을 난 선

방 수좌들은 몸을 누이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스님

의정진에감탄을할정도다.  

“청원 행사(靑原行思) 스님의 4세손에 석상 경저

(石霜慶諸) 스님이 계셨는데, 석상 칠거(石霜七去)라

는 화두로 유명합니다. 평생 칠거 법문만 하시다 돌

아가셨죠. 일조백련거(一條白練去 한폭의 하얀 비단

을 길게 펴듯 가라), 냉추추거(�湫湫去 가을 연못처

럼차고 맑게 가라), 고묘향로거(古廟香爐去 오래된

법당의 향로처럼 가라), 일념만년거(一念萬年去 한

생각이 곧 만년 가게 하라), 고목한회거(枯木寒灰去

마른 나무와 찬 재처럼 가라),  휴거(休去 쉬어 가라),

헐거(歇去 쉬어 가라)가 그것입니다. 살인자 옆에 있

으면 살기가 느껴지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면 주

위 사람들이 따뜻함을 전하게 됩니다. 오래된 법당

의 향로처럼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가야합니다. 또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 다르게 변덕을 부

리지 말고 한마음이 만년을 가도록 변함없는 마음으

로 가 보세요. 산속의 말라버린 나무와 차가운 재가

대우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디 가서 대우

해달라 하지 마라 말입니다. 또한 쉬어 가고 쉬어가

며 회향해 나가야 합니다. 이 법문만 제대로 이해하

고실천해서계합이돼도견성성불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문만 평생을 하던 스님이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열반에 들자 후임자를 정하기 위해

대중들이 모두 모여 입승 스님을 후계자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미승이 한사코 안 된다고 하면

서입승스님에게‘조실스님의뜻이무엇이냐’고묻

습니다. 이에 입승 스님이‘명일색변사(明一色邊事

한결같이 순일무잡한 경지를 밝힌 도리)’라고 대답

했는데 사미승은‘그것은 조실 스님의 뜻이 아니다’

며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입승 스님은 향

한줄기가 타는 동안 좌탈(座脫)하여 생사에 자유자재

함을 보였으나, 사미승은 그 수좌의 등을 두드리며

“앉아 죽고 서서 죽는 일은 능하지만 우리 스님의 도

리는꿈속에서도보지못했도다”고끝내긍정하지않

았다고 합니다. 이는 화두입니다. 내 말을 듣고 알 수

있는것은아닙니다. 스스로공부를해서체득해야합

니다. 내 마음 안에 탐,진,치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경, 율, 론에 제 각각 스승이 있다고

하였으니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스스로 발심하고 공

부하여야만공부맛을볼수있고눈도뜨이고귀가열

리게될것입니다.”

“발심하라.”아무것도 들리지 않던 내 귀에 비로소

스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뭣고’속에 깨달

음의 요체가 모두 들어있으니 발심하여 참구하라는

스님의 말씀이 마음을 울렸다. 눈 뜨이고 귀 열린 이

를 기다리며 몸을 숨긴 대해 스님의 긴 기다림을 뒤

로 하고 변조암을 나섰다. 벼랑 끝의 외줄을 부여잡

고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못하는 심정으로 변조암

을 들어섰던 나는 변조암을 나서며 두둥실 떠오른

보름달빛에 취해 천길 낭떠러지도 외줄도 모두 잊고

있었다.

함양/글ㆍ사진=천미희기자

대해 스님은 1946년 경기도에서 태어난 스님

은 1962년 향곡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통도

사에서비구계를받았으며일체의주지소임을

맡지않고전국의제방선원이나토굴에서참선

정진해왔다. 

6년 전부터 함양 안의면의 작은 토굴에 주석하

고있는스님은공양주없이손수공양과빨래를

하고무, 배추등각종농사를지으며지내고있

다. 손님이왔을때를제외하곤저녁공양은하

지않는다. 손님이오면함께먹는것이대접이

라는생각에스님이정해놓은기준을고집하지

않는까닭이다. 이처럼스님의일상은웅덩이는

채우고장애물을만나면돌아흐르는물처럼자

연스럽게이어지고있다.

선방에 앉아만 있는다고 망념∙번뇌 사라지지 않아

마음 고요히 가라앉히는 연습 돼야 공부에 힘 얻어

대해 스님 (변조암주지)

“발심하라…놓고 또 놓아라”

발심하여 참구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깨달음을이룬다고강조하는대해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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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창창산산업업

▶밀납양초(蜜�洋燭)
�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 밀납초원기둥 7.4ф × 30Cm  � 밀납초돈타레 5.6ф × 27Cm 
�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ф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 밀납초 1호 금강경찬 5.9ф × 20Cm 연소시간 約 80시간 이상
�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ф × 14Cm 연소시간 約 30시간 이상
�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ф × 10Cm 연소시간 約 24시간 이상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신상상품품 을 개발하

여 ((실실내내용용 양양초초==밀밀납납양양초초,,  약약쑥쑥향향양양초초,,  식식물물

성성양양초초))라는제품을선보이게되었습니다. 

스님그리고불자님들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약 쑥향 양초
� 원기둥 7.4ф × 30Cm      � 돈타레 5.6ф × 27Cm 

� 약쑥향 1호 5.9ф × 20Cm    � 약쑥향 3호 4.7ф × 13Cm 

� 약쑥향 4호 4.7ф × 10Cm  � 약쑥향 등초 3.1ф × 12.5Cm

▶식물성 양초

� 식물성양초 원기둥
7.4ф × 29Cm
� 식물성양초 돈타레
5.6ф × 27Cm
� 식물성양초 밀 대
4.6ф × 26Cm

SHC삼환종합양초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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